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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오스만의 몰락: 중동에서의 위대한 전쟁』은 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가 중동에 

끼친 영향, 특히 지역적인 갈등에 초점을 맞춘 책이다. 저자 로건의 결론은 전후 여

러 지역민들의 정착이 오스만 제국의 분열을 이끌었고, 이것이 오늘날 아랍 세계의 

갈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. 갈리폴리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전투와 정치적 음

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돋보이는 이 책은 세계대전과 현대 중동의 탄생을 이해하

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.

1차 세계대전이 있기 이전 오스만의 술탄은 허약했고, 방대하지만 비효율적인 

군대는 연이어 패배하였다. 이후 그들은 리비아를 이탈리아에 양도했고, 유럽에 있

는 영토는 불가리아, 그리스, 보스니아, 세르비아, 알바니아로 독립했다. 터키의 지

도자들은 독일과 연합했는데, 이유는 독일의 황제가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

찾아 주거나 최소한 제국 해제를 막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. 이 

결정이 현대 중동의 형성과 세계적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갈등을 낳았다. 

저자에 따르면, 중동 문제에 관여한 국가들은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. 

영국은 수에즈 운하와 페르시아 만의 유전 지대를 장악하고자 하였고, 러시아는 이

스탄불과 아나톨리아를 탐냈고, 독일은 영국을 혼란에 빠트리고자 하였다. 터키는 

러시아의 침범을 두려워하면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싶었다. 이러한 지정학적

인 동기들, 인간이 만들어낸 군사적 동기들을 면밀히 조사한 것이 이 책의 의의이

다. 물론 아랍인들의 반란과 같은 일부 설명들이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

단점으로 작용하지만, 갈등에 대한 설명은 오늘날의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에 도움

이 된다. 오스만 제국의 고문서를 활용했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.


